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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에서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및 이용중독을 통한

모델구성과 검증: 성과 학령별 네 집단 비교

이성식*⋅전신현**⋅정소희***

초 록
 

이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와의 긴장 및 학교긴장의 일

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는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그

것을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생 네 개의 집단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가 어

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서울 및 경기도 남녀 중고등학생 1490명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긴장은 대체로 거의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미쳤고 여자중학생에서는 그 영

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했다. 학교긴장의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은 남자중학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모바일이용중독

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남자고등학생에서 학교긴장이 사이버불링에 매우 높은 

직접적 영향력을 가져 대체로 학교긴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큰 것을 제시했다. 낮은 자기통

제력의 영향은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여자 중고등학생에서는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중, 고등학생에 관계없이 특히 여자에게 중요한 원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요인의 영향은 여자중학생에서보다는 남자중학생에서 그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남자이면서 어린 층이 모바일이용에 중독될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에서는 네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긴장은 여자이면서 중학생에게서, 학교긴장은 남자이면서 고등학생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작용은 여학생에서 더 크게 직접적으로 작용했고, 모바일이용중독은 남자에게서 그리고 중학생에게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주제어: 사이버불링,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모바일이용중독, 남녀 학령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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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

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

신저상에서 폭력이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다(이창호, 2014; 심홍진 외, 

2016).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모바일 메신저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는 우발적, 공격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 요인

들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요인이 그 대표적인 주

요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Patchin & Hinjuja, 2012; 이성식, 2006; 남상인, 권남희, 

2013). 더구나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이용상에서는 긴장의 우발적 표출로 그리고 

충동적 성향의 청소년이 사이버불링을 저지르기 쉽다. 그리고 스마트폰중독과 같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다가 그와 같은 우연한 기회에 노출되어 불링을 저지를 

수도 있다(이성식, 2005; 남수정, 2011; 차은진, 2012). 이 연구는 일상긴장, 낮은 자

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는 사이버불링을 위한 연구

모델을 구성하고 그 적합성을 검증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력이 남녀 청소년에 따라, 그리고 학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위 요인들의 영향력은 일관적이

지 못한데 그것은 여러 집단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녀는 사회구조

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들의 작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Marcum et al., 2014). 더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학령층에서도 위

의 요인들의 작용은 다를 수 있다(Thornberry et al., 1991; 이성식, 전신현, 2012).   

이 연구는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에서의 긴장의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는 사이버불링을 위한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그것을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생 네 개의 집단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리 나타날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일상긴장, 자기

통제력, 중독의 영향 및 그것이 성별, 학령별로 어떻게 달라질지의 기존 논의의 근거

들을 살펴보고 네 집단별로 다를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를 논의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사이버불링의 원인에 대한 성, 학령별 차이를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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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이버불링 대책에 있어서도 그것을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불링의 주요 세 요인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Agnew, 1992). 일상긴장은 화나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데 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이처럼 긴장이론의 시

각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겪을 때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의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저

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긴장은 현실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서보다 사

이버불링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비대면

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죄의식없이 긴장을 쉽게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일상긴장이 사이버비행 또는 불링에 주요 원

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Patchin & Hinduja, 2011; 홍영수, 김동기, 2011; 이성식, 

전신현, 2012).

한편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

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보았다. 폭력을 비롯해 대부분의 비행은 즉각적이면서도 충

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성향의 청소년은 순간만족과 충동

성을 통제하지 못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려서 부모의 

양육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며 그와 같은 어릴 때 형성된 개인성향은 청소년기 성장에 

있어서도 비행을 비롯한 모든 행동의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의 비행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이버비행에서 더 중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우발적이고도 충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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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기 더 쉬운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한 번의 클

릭으로 더 쉽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폭력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여러 사이버비행 및 불링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이성식, 2006; 정혜원, 2010; 남상인, 권남희, 2013; 노성호, 김소

라, 2015). 

이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을 다룸에 있어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

력이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사이버불링은 현실의 학교

폭력의 연장선에 있고 기존 비행이나 폭력연구에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주

요 요인으로 다뤄져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불링이 쉽고, 간편

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용이한 구조이어서 일상긴장을 더 쉽게 표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워 그 영향력이 클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 이외에 모바일이용중독을 또 다른 사이

버불링의 원인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모바일이용중독은 기존 오프라인 비행연구에서

는 거의 언급된 바 없지만 사이버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모바일이용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모바일상의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주장은 기회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기회이론은 본래 비행피해를 설명

하기 위한 것이어서 우연한 기회와 위험에 노출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되었

지만(Hindelang, Gottfredson & Garofalo, 1978) 그와 같은 우발적인 기회상황에 놓

인 청소년이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된다. 오프라인의 경우를 보면 집밖에서 친

구들과 밤늦게 시간을 보내는 등 위험에 노출될수록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Osgood, Wilson, O’malley, Bachman & Johnston, 1996), 인터넷에서도 사용시간이 

많거나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비행이나 불링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이성식, 2005; 이창호, 이경상, 2013). 

인터넷중독이 일정 공간에서 인터넷에 탐닉하는 것과는 달리 모바일이용중독은 휴

대이동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과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

다. 하지만 모바일이용중독도 인터넷중독과 같이 많은 내성, 금단증상, 무엇보다 중독

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병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에서 이 또한 사이버불링과 같은 온라인 비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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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바일이용중독은 휴대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라는 점에서 심각한 비행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있긴 하지만(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별 차이가 있어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사이버불링의 세 요인의 영향에서 성 및 학령별 차이 

이 연구는 앞서 제시했듯이 사이버불링의 원인으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의 영향을 다룸에 있어 그 영향이 남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

를지, 그리고 중, 고등학생 학령별로는 어떻게 다를지를 다루려고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은 청소년비행에 있어 대표적 긴장요인이 되지만 가정

과 학교요인의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주장되어 왔다. 전통적 성역할에 

따르면 남자는 성취지향적이고 독립적이지만 여자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지향적이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남자청소년에게는 학업이 더 중요

하며, 그러한 이유로 실제로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

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김준호, 김순형, 1995).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더구나 부모와의 갈등이나 긴장

이 남자청소년의 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도 있는데, 대체로 긴장요인들은 여자

에게서보다 남자에게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그것은 남자는 긴장의 

원인을 외부에 귀인하고, 화를 경험하며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지만, 여자

는 긴장으로 화보다는 죄책감, 우울, 슬픔과 같은 자기지향적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

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Broidy & Agnew, 1997; Broidy, 2001; Kaufman, 2009). 또

한 여자는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 긴장의 상황이라도 함부로 그것을 쉽게 표출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Jang & Johnson, 2005). 실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요인의 경우도 여자보다는 남자청소년들의 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결

과를 제시한다(Daigle, Cullen & Wright, 2007; Jang, 2007).

그런데 오프라인과 다르게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 비대면성 등의 특성상 자신을 

숨길 수 있고 또 비행이 용이하며 도덕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자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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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외부로 쉽게 표출하여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경

우와는 달리 일상긴장의 사이버비행이나 불링에의 영향은 남녀 모두에서 높다고 볼 

수 있다(이성식, 전신현, 2011).

한편 일반이론에 따르면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느 층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비행의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남녀에 있어서도 모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된

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일관적이지 않아 남녀 모두에서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지

만(Keane et al., 1993; Daigle et al., 2007), 그 영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강하

다는 연구가 있고(Burton Jr, Cullen, Evans, Alarid & Dunaway, 1998; Longshore & 

Turner, 1998), 그 반대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Tibbetts & Herz, 1996). 그럼에도 사이버공간에서는 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클 것이고 그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대상의 국내 사이버비행 연구에서는(이성식, 

2012, 2014) 낮은 자기통제력이 남녀 모두에서 중요하지만 남자의 경우보다는 여자의 

경우에서 그 영향력이 다소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히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보다 연령별 차이가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달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집단의 경우 어려서의 개인

성향의 작용이 더 크고 상대적으로 환경의 영향이 적지만 청소년 성장기에는 어려서 

형성된 자기통제력과 같은 성향보다는 성장기의 환경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

다. 실제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성향의 영향은 줄어들고 사회환경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된다(Bartusch, 

Lynam, Moffitt & Silva, 1997; Chapple, 2005). 그런 점에서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은 저연령층의 청소년에서 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도 다소 학령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Thornberry(1987)는 가정, 학교, 친구관계의 요인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

침에 있어 그것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요

인은 초등학생 저연령집단에서 중요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영향력은 약해지고, 

학교요인은 중학생 이후의 연령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후 연구

에서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했는데(Thornberry et al., 1991; 

이철, 2008; 전신현 외, 2010), 그 주장대로라면 저연령층에서는 부모관련 요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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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나 친구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요인의 작용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러한 기회요인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회요인의 남녀별 작용

에 관한 연구에서 Augustyn과 McGloin(2013)은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리는 것과 같은 

비구조화되고 감시되지 않는 활동 등의 기회요인이 폭력 등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그 영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남성성의 발현, 부모의 통제나 내적 통제의 부족 등으로 여자는 

우연한 기회에도 비행에 쉽게 빠지지 않지만 남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행 가능성

이 높다는 주장을 했다. 사이버비행연구에서도 Marcum과 동료들(2014)은 사이버불링

에서 여러 요인들을 남녀별로 살펴본 연구에서 사회네트워크의 친구와의 만남과 같은 

기회요인의 영향력은 여자에서도 유의미했지만 남자에게서 더 크다는 것을 제시했다. 

기회요인의 영향은 남자에게서 더 클 것이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

상 여자도 우연한 기회에서 다소 비행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요인은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의 비행을 잘 설명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도덕성이나 내적 통제와 같이 기회의 영

향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높았던 것처럼 성숙한 고연령층 청소년과 비교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저연령층의 경우는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에 노출될 때 우발적으

로 비행을 더 저지를 수 있다. 그와 달리 고등학생 연령은 단순히 인터넷사용시간이 

많다고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이성식, 2009)

에서는 인터넷사용시간의 영향력이 유의미했지만 고등학생 대상의 이성식과 전신현

(201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사용시간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

음을 제시했다. 

Ⅲ. 연구모델과 방법

1. 연구모델의 구성과 가설

이 연구는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상에서의 사이버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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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부모와의 긴장 및 학교긴장과 같은 일상

긴장요인과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주요 요인으로 다룸에 있어 일

상긴장요인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바일이용중독을 매개로 하

여 사이버불링에 간접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즉 그림 1에 제시되듯이 일상긴장

의 청소년,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은 모바일이용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러한 

중독에 빠지다 보면 사이버불링의 기회가 많아 사이버불링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부모긴장

 학교긴장

                              모바일이용중독                사이버불링

 낮은 자기통제력

그림 1.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서 보면 이성식(2005)은 중학생대상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갈등, 학교긴장의 청소년이 인터넷중독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낮은 자기통제

력의 청소년도 직접적이외에도 인터넷중독을 매개로 사이버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차은진(2012)의 중학생 대상의 연구결과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직접적으

로도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쳤지만 인터넷중독을 매개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해 인터넷중독이 사이버비행의 최종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남수정

(2011)은 중,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일상긴장요인이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

터넷중독을 통해 사이버비행에 유의미하게 작용했음을 제시했고, 인터넷중독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

력은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주고 모바일이용중독으로 인해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

이버비행을 하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성식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는 

학교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주지만 스마트폰중독과 사이버

비행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매개요인으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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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중독을 사이버불링의 설명요인으로 제시함에 있어 이를 남녀 청소년, 그리고 중, 

고등학생의 두 학령층별로 네 집단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체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바일이용중독을 매개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줄 것이고 모바일이용중

독이 최종적 원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모델을 제시하지만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

했듯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앞서 기존 연구에서 그와 같은 연구모

델의 검증결과가 중, 고등학생에 따라 다소 다르듯이 네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가 있

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 그리고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바일

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지만 어려서 형성된 낮은 자

기통제력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중학생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

향력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즉 중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사이버불링의 가능성이 높

고 그 영향이 모바일이용중독 매개없이도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직접적이기보다는 모바일이용중독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직접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남녀에 따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며 그 대신 두 학령층에서 그 작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는 대조적으로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과 같은 환경요인은 상대적으로 성장하면

서 그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에서 그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부모와의 긴장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그리고 

학교긴장은 고등학생에서 모바일중독이나 사이버불링에 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본

다. 그런데 이때 기존 오프라인의 경우와는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남녀 모두 긴장을 

표출할 수 있어 긴장요인들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할 것이지만 전통적 성역할의 차이

에 따라 부모와의 긴장은 여자에게서, 학교긴장은 남자에게 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 성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모바일 메신저 이용에 중독되는 경우 모바일이용

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그와 같은 기회요인은 남자에게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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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낮은 중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통제력이 높은 여자, 그리고 보다 성숙된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모바일이용에 중독되었다고 사이버불링을 저지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긴장, 낮은 자기통제력은 직접적으로 혹은 모바일이

용중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

에의 영향은 성과 학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부모와의 긴장의 영향은 남자보다는 여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2-2: 학교긴장의 영향은 여자보다는 남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2-3: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2-4: 모바일이용중독의 영향은 여자보다는 남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더 클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4년에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기로 하는

데, 이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다단층화계통추출법을 통해 조사

한 것으로, 중학교는 서울 3개교, 경기도 4개교에서 1,2,3학년별로 1학급씩, 고등학교

는 서울 3개교, 경기도 4개교에서 1,2학년을 2학급씩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14년 

6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고 최종 1490명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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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우선 일상긴장요인으로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에서의 긴장

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Agnew(2001) 논의를 참조로 부모와의 긴장은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등 세 문항(alpha=.940), 학교긴장은 “나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다” 등 세 문항(alpha=.773)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

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여(Grasmick, Tittle, Bursik & Arneklev, 

1993),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현재지향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

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총 열 두개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00).

모바일 메신저 이용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이용중독의 일상

생활장애, 금단, 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모바일 메신저 이용에 응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사용을 줄이려 했지만 실패한다” 등의 열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alpha=.917).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사이버불링은 Willard(2006)의 논의에 기초하여 사

이버불링에 해당하는 1)욕설, 2)비방/허위사실유포, 3)스토킹, 4)성희롱, 5)신상정보 유

출, 6)따돌림, 7)위협/협박 등 일곱 항목에 대해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일대일의 채팅

과 그룹채팅에서의 위의 각각의 경우로 “없음(0)”과 “있음(1)”에 응답하도록 한 후 이

것을 합산하였다. 

여기서는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의 분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은 SPSS 

PC를, 그리고 구조방정식모델은 AMOS를 통해 분석하기로 하며 남자중학생, 여자중학

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생 이렇게 네 집단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표 1에서와 같이 남자 756명(50.7%), 여자 734명(49.3%)으

로 남자가 다소 많았으나 거의 비슷했고, 중학생 대상자가 680명으로 전체의 45.6%

를 차지했고, 고등학생은 810명으로 54.4%를 차지해 중학생보다 다소 많았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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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일상긴장요인으로 부모와의 긴장은 3-15범

위에서 평균값이 5.434로 낮은 편이었고, 학교긴장은 평균값이 5.260로 더 낮은 것을 

제시했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28.157였고, 모바일이용중독은 

10-50범위에서 평균값이 22.151이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모바일 메신

저상의 사이버불링은 0-7범위에서 평균값이 1.202로 매우 낮았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명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자 756  50.7

여자 734  49.3

학년 중학생 680  45.6

고등학생 810  54.4

부모긴장 5.434 2.902 3-15

학교긴장 5.260 2.653 3-15  

낮은자기통제력 28.157 9.371 12-60

모바일이용중독 22.151 9.168 10-50

사이버불링 1.202 1.807 0-7

본 연구에서의 주요 요인들을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생 

네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일상긴장으로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서 그 평균값이 더 높았고 중학생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모

긴장과 학교긴장 모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긴장은 남자가, 학교긴장은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점수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았으

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았다. 모바일이용중독은 남

자보다는 여자가 평균값이 높았는데 여자고등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불링의 점수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

생에서보다는 고등학생에서 그 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델을 네 집단별로 AMOS를 통해 검증함에 있어 그 모델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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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보면 표 3에서와 같다. 네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기본모형부합지수 카이제곱

의 수치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그래도 CFI나 TLI 등의 수치가 .90을 넘었

고, RMSEA도 .08보다는 작아 수용수준의 모형부합지수를 제시하는 등 전체적으로 측

정모형이 알맞게 구성되어 어느 정도 충족된 모형을 나타냈다.

표 2

네 집단별 주요 요인들의 평균점수

독립변인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n=350)

여자

(n=330)

남자

(n=406)

여자

(n=404)

부모긴장 5.193 5.385 5.656 5.465

학교긴장 4.536 4.946 5.631 5.779

낮은자기통제력 26.962 27.089 28.927 29.306

모바일이용중독 18.239 23.043 22.303 24.634

사이버불링 1.341 .801 1.759  .859

표 3

연구모델의 기본부합지수

모델적합지수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n=350)

여자

(n=330)

남자

(n=406)

여자

(n=404)

카이제곱 1097.634*** 972.626*** 1312.304*** 1358.879***

df 539 539 539 539

GFI .848 .856 .832 .832

RMSEA .054 .049 .060 .061

TLI .914 .924 .913 .903

CFI .922 .931 .921 .912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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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그림 2-1에서부터 

그림 2-4까지 제시된다. 먼저 그림 2-1의 남자중학생의 경우는 부모긴장(p<.05수준), 

학교긴장(p<.01수준),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p<.001수준)이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긴장, 학교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

이지 않고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

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력은 p<.001수준에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의 여자중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바일중독(p<.001수준)에 영향

을 미쳤으며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이버불링에,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

력이 p<.05수준에서 직접적으로도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긴장의 직, 간접적 영향력은 미약했고 부모의 긴장은 모바일이용중독에 p<.10수준에서

만 유의미했고 모바일이용중독에 거의 매개됨이 없이 직접적으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이용중독은 사이버불링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림 2-3의 남자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긴장(p<.01수준)과 낮은 자기통제력(p<.001

수준)이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주었지만 모바일이용중독은 p<.10수준에서만 사이버

불링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교긴장은 모바일이용중독

의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p<.001수준에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했다. 

그림 2-4의 여자고등학생의 경우도 남자고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긴장

(p<.01수준)과 낮은 자기통제력(p<.001수준)은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

만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고

등학생의 경우는 앞서 여자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

링에 직접적 영향력을 가졌다. 

부모긴장 .155*

                                               

학교긴장 .194**                모바일이용중독 .299***              사이버불링  

                                         

낮은 자기통제력 .313*** 

그림 2-1.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남자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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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긴장 .127#

                                  .154*                   

학교긴장                       모바일이용중독 .159*      사이버불링 

                                  .163*         

낮은 자기통제력 .332*** 

그림 2-2.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여자중학생)

부모긴장 .192**

낮은 자기통제력.323***       모바일이용중독 .109#            사이버불링

학교긴장 .309***

그림 2-3.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남자고등학생)

부모긴장 .205**

학교긴장                       모바일이용중독        사이버불링

                              .154*

낮은 자기통제력 .441***

그림 2-4.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여자고등학생)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했다. 우선 부모긴장은 대체로 거

의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긴장은 남자보다는 여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는데, 다른 집단에서와 달

리 여자중학생에서 그 영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자이면서 상대

적으로 어린 층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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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긴장의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은 남자중학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모

바일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남자고등학생의 경우는 학

교긴장이 사이버불링에 매우 높은 직접적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긴장

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클 것이란 예측과 일치한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에서 직접적 영향력을 가져 부모긴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층

에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그리고 보다 어린 중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작

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여자 중고등학생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중, 고등학생에 관계없이 특히 여자에게 중요한 원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요인의 영향은 고등학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중

학생에서 유의미해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서 유의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했다. 그리

고 그 영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여자중학

생에서보다는 남자중학생에서 그 영향이 커 남자이면서 어린 층이 모바일이용에 중독

될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네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자기통제력의 작용은 여학생에서 더 크게 직접적으로 작용했고, 일상긴장은 

부모긴장과 학교긴장의 영향이 달라 부모긴장은 여자이면서 중학생에게서, 학교긴장

은 남자이면서 고등학생에서 더 크게 작용했다. 모바일이용중독은 남자에게서 그리고 

중학생에게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졌고 여자이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그 영향력은 유

의미하지 않았다.

V. 결  론 

이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긴장의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는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그것을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



모바일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에서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및 이용중독을 통한 모델구성과 검증: 성과 학령별 네 집단 비교
  

- 105 -

생 네 개의 집단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지를 논의하고 이를 경험적으

로 검토하려고 했다.

본 연구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본 연구모델대로 부모긴장, 학교긴장, 그

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이나 부모긴장, 학교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직, 간접적 영향이 네 집단별로 그 결과가 다소 상이했지

만 대체로 연구모델의 바탕하에 논의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네 집단별 상이한 결과

는 본 연구의 예측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첫째, 일상긴장요인들의 영향력에서 우선 부모와의 긴장의 경우을 보면, 부모긴장

은 본 연구모델에서와 같이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주

는 것을 제시했다. 즉 부모와의 긴장에 있는 청소년은 모바일이용중독 가능성이 높으

며 그것을 이유로 사이버불링을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자중학생의 

경우는 부모와의 긴장의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이 다소 약해 p<.10수준에서만 유의

미했는데 그 영향이 매개되기보다는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부모긴장이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했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 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했으며, 여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어

린 층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둘째, 부모와의 긴장이 모바일이용중독에 대체로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학교긴

장의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은 남자중학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모바일이용

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긴장이 모바일이용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남자중학생의 경우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긴장을 경험할 때 

모바일이용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남자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

긴장이 사이버불링에 매우 높은 직접적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긴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클 것이란 예측과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와의 긴장과 달리 

연령층이 높은 층에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앞서 부모와

의 긴장이 여자이면서 중학생에게서 그 영향력이 직접적이 크다는 결과와 대조되게 

학교긴장은 남자이면서 고등학생에게 그 영향이 직접적이고 큰 것을 제시했다. 

셋째,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가져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들이 모바일이용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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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직, 간접적 영

향력이 남녀 모두에서 그리고 보다 어린 중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남녀 중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보다 어린 층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했고 본 연구모델

과 어느 정도 일치했다. 하지만 여자 중고등학생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

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여 중, 고등학생에 관계없이 특히 여자에게 중

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의 영향은 고등학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

만 중학생에서 유의미해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서 유의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여자

중학생에서보다는 남자중학생에서 그 영향이 큰 것을 제시해 남자이면서 어린 층이 

모바일이용에 중독될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모바일이용중독과 사이버불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제시했다. 이 결과는 중

학생의 상대적으로 어린 경우는 남녀 차이없이 모바일이용중독으로 사이버불링 가능

성이 높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여자고등학생의 경우는 모바일이용에 중독되어도 

사이버불링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예측과 대체로 일치했다. 일상긴장요인은 성역할논의에 

따라 부모긴장은 여자에게서, 학교긴장은 남자에게서 사이버불링에 주요 요인으로 작

용했고, 또한 발달이론가들의 논의에 따라 부모요인은 중학생인 저연령층에서, 학교요

인은 보다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부모

와의 긴장은 여자중학생, 학교긴장은 남자고등학생에서 사이버불링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치는 등 주요 요인이었다.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

향력도 발달이론가들에 따라 대체로 고등학생보다는 저연령층에서 직, 간접적으로 작

용해 중요했다. 그런데 여자 중고등학생에게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직접적이기

도 하여 예측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여자학생에게서는 모바일이용중

독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여자에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모바일이용중

독과 같은 요인은 사이버불링을 설명함에 있어 보다 저연령층에, 그리고 특히 남자학

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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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인터넷중독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이나 그동안 연구에서 주요 요인이

었던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긴장요인 등의 요인은 연구마다 그 영향력이 차이가 있었

다. 본 연구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아마도 연구대상이 연구마다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성, 학령별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사이버불링과 같은 비행의 대책도 그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은 저연령층에서, 환경요인은 고

등학생에서 더 중요하게 잘 관리해야 하며 그것도 남녀별로 달라 차별적으로 접근해

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중독과 같은 요인의 위험성은 보다 저

연령층, 특히 남자학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는 청소년대상의 연구에서 성 그리고 학령별로 그 원인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소홀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과 연령은 

대표적인 구조적 변인으로 주요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해 여러 비행의 원인들의 작용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따라 그 원인은 다소 다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몇몇 요인에 주목했지만 사회학습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의 성, 학령별 비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불링을 그 예로 다루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비행영역에 적용되어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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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train, low self-control, and mobile phone 
addiction on cyber-bullying in mobile messenger use: 

Testing a model across four groups 

Lee, Seong-Sik*⋅Jun, Shinhyun**⋅Jeong, Sohee***

This study sought to construct a model for cyber-bullying in mobile messenger 

use through the variables of parental and school strain, low self-control and mobile 

addition and to test it across four groups: male middle school, female middle 

school, male high school,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Using data from 1,490 

male and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Seoul and Kyunggi area, 

this study revealed different results across the four groups. It was  found that 

parental strain has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cyber-bullying, but it has a larger 

effect i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contrast, school strain has a larger 

effect on cyber-bullying in male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school strain has 

an indirect effect i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a direct effect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It is also shown that low self-control has an influence on mobile 

phone addiction in all four groups, but it has a direct effect on cyber-bullying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 female stud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mobile phone addiction on cyber-bullying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but its effect is larger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Key Words: cyber-bullying, strains, low self-control, mobile addiction, gender 

and school ag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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